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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Processing 언어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기반의 컴퓨터와의 통신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
는 전자드럼을 설계 하였다. 먼저 피에조 센서를 이용해서 드럼패드를 구현한다. 이때 드럼패드는 센
서가 파손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이 패드를 아두이노와 연결하여 
센서가 충격을 받으면 감지한 신호를 아두이노로 보낸다. 그러면 신호를 받은 아두이노는 컴퓨터에 
신호를 전송하고 신호를 받은 컴퓨터는 저장되어 있는 드럼소리를 출력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컴퓨터의 통신 기술을 이용한 많은 응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Electronic Drum based on Arduino and Processing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a computer is implemented. First, we made a drum pad by using piezoelectric sensors. The 

drum pads prevent damage to the sensor and new mechanism was fabricated to mitigate the 

impact structure. Arduino connected to the pad, the sensor detects a signal when the shock 

sends it to Arduino. The received signal of Arduino sends a signal to the computer, and the 

signal received is stored in the computer to output sound of the drum. Through this structure, 

the micro-controller, the computer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an be combined and 

applicable to a man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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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의 일상 생활은 음악과 아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옛날 조선시대 나 그 이전부터 일을 하
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조 또한 노래와 연
관이 있어서 창으로 부르곤 했다. 그리고 요즈음 
에는 휴대기기들이 발전함에 따라 귀에 이어폰을 
안 꽃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음악은 우
리와 친해 졌다. 이렇게 음악이 발전하면서 악기 
또한 다양한 악기 들이 생기면서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드럼이란 악기를 살펴보면, 드럼은 일반
적으로 드럼세트를 가리키는데 가장 대중적인 드
럼세트는 베이스 드럼, 탐탐, 스네어 드럼, 플로어

탐, 하이햇트 심벌, 사이드 심벌, 톱 심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드럼은 베이스 드럼, 심벌, 탐탐 
같은 것들을 나무막대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 이다. 전자드럼은 이러한 기존의 드럼세트
의 구성품 들을 전자부품으로 바꾸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컴퓨터와의 통신을 이용해서 만든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드럼의 심벌이나 베이스 드럼 
등의 타악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에조 센서이다. 

이 피에조 센서는 금속판 사이에 얇은 압전 소자
를 끼워 넣은 센서로서 소리, 진동, 압력 등을 감
지 할 수 있다. 이 피에조 센서를 두드리면 압력
을 감지하고 그 신호를 연결된 Arduino 라는 마
이크로 컨트롤러에 전달한다 [1]. 그러면 입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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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rduino는 그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게 되고 
그 신호를 인식한 컴퓨터는 저장된 드럼소리를 
스피커로 출력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에 
원리 또한 간단하지만 많은 장점을 가질 수 가 
있다. 기존의 드럼이 부피가 크고 다소 무거운 것
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 환
경이나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 전
자드럼은 소형으로 제작되어 장소나 환경에 의한 
제약을 덜 받게 되어 집에서도 편하게 드럼 연습
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rduino 공개 소스를 기반으로 컴퓨터와의 통신
을 이용한 전자드럼 만들기를 설계 하였으며, 이
를 위해서 공개 소스 분석은 물론이고 컴퓨터와
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Processing 이라는 언
어를 연구 하였다 [2].

Ⅱ. 소프트 웨어 설계

   전자드럼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심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바로 제어부 역할 
인데 이 설계에서 제어부에 사용될 마이크로 컨
트롤러로 Arduino를 선택 했다. Arduino는 avr프
로그래밍에 비해서 컴파일 이나 업로드가 매우 
편리하며, 오픈소스 기반이라서 사용하는 언어 또
한 c나 java에 비해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런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구성도를 
그려보면 그림 1 과 같다 [3].

그림 1. 전자드럼 구성도

구성도는 매우 간단하다. 구성도를 잠깐 살펴보면 
piezo sensor는 충격을 감지하는 부분 즉, 드럼 
으로 치면 타악기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드럼
스틱으로 piezo sensor에 충격을 주면 충격을 감
지한 piezo sensor는 Arduino로 그 신호를 보낸다. 
Arduino 에서는 그신호를 입력으로 받고 출력신
호를 processing 으로 보낸다. Arduino 의 출력신
호를 입력으로 받은processing은 스피커로 드럼소
리를 출력한다. 작동 원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Arduino와 컴퓨터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했다. 그 정답은 바로 
processing 이라는 언어에 있었다. 

  processing은 MIT 미디어 연구소에서 Casey 
Reas와 벤자민 프라이가 시작 하였으며, 오픈소
스 프로그래밍 언어과 통합개발환경을 의미 한다. 
processing 의 목적중 하나가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프로그
램을 시작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한다 [4]. 이러한 목표 때문인지 java프
로그래밍 언어로 돌아가는 원리 인데도 java 보다 
훨신 단순화된 문법을 사용하고, 그래픽 프로그래
밍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2 가 올바
른 헬로월드 라면 그림3이 processing언어를 잘 
표현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 전자드럼 구성도

그림 3. processing 언어의 예

rocessing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와 Arduino간에 
통신이 이루어 지게 한다. 소리를 내는게 컴퓨터 
부분이기 때문에 processing 언어 쪽에는 Arduino
의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된 드럼소리를 
출력하게 하는 소스코딩을 해야하며, Arduino에는 
piezo sensor의 충격값을 processing 으로 보내는 
소스코딩을 해야한다.

Ⅲ. 하드웨어 설계

전자드럼의 하드웨어를 구성할 때 가장 신경써
야 할 부분이 바로 센서부분이다. 드럼스틱으로 
두드릴 때 세게 두드릴수 도 있으므로 충격을 완
화 시키는게 매우 중요하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
는 실제 전자드럼을 보면 고무재질의 재료로 센
서를 보호해서 충격을 완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무재질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재료로 생각 한것이 바로 마
우스 패드 이다. 마우스 패드 중에서도 너무 얇거
나, 딱딱한 재질 말고 조금 두께감이 있고 충분히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을만한 것으로 골라야 한
다. 다음의 구성도를 먼저 살펴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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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센서부 구성도

  구성도를 보면 공CD를 piezo sensor 위에 붙이
는 구조 이다. 이러한 구조로 만든 이유는  piezo 
sensor는 500원 짜리 동전크기이다. 실제로 드럼
스틱으로 500짜리 크기의 piezo sensor를 두드리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piezo 
sensor의 충격 흡수 부분을 좀더 크게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원형의 플라스틱 
재료가 필요 했고 그에 합당한 재료가 바로 공CD 
이다. piezo sensor 위에 공CD 로 붙여서 CD를 
때려도 충분히 piezo sensor가 충격을 감지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위에 마우스패드
를 올려서 충격을 완화 시키고 제일 밑에는 플라
스틱 받침대로 드럼의 모양새를 갖추도록 했다. 
아래 사진이 실제 작품의 모습이다.

그림 5. 마우스 패드

그림 6. Piezo sensor와 공CD

   그림5는 충격완화 부분인 마우스 패드를 CD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자른 모습이고 그림

6은 piezo sensor를 CD에 부착한 모습이다. 이렇
게 센서부를 제작하고 연주를 해보면 또다른 문
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드럼스틱으로 센서를 두드
리면 한 개의 센서에만 충격이 가해져야 하는데 
다른 센서 에도 충격이 가해져서 치지도 않은 센
서에 해당하는 소리가 출력 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한 개의 큰판에 모든 센서들을 고정시켜놨다
고 하자. 그러면 1번 센서를 드럼스틱으로 치면 
그 충격의 여파가 큰판에 전달되서 다른 센서에
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센서를 고
정 시킬 때에는 각각의 센서를 독립적으로 고정 
시킬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센서부를 쳤을 
때 가해지는 충격이 큰판에 진동에 의해서 다른 
센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판의 진동을 없
애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6].

I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와 Arduino의 통신을 이
용한 전자드럼 제작에 대해 다루었다.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Arduino에 대한 이해와 소스 
연구는 기본 이며, processing 언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 하였다. 연구 결과, 오픈소스기반의 
processing언어를 이용한 컴퓨터와 Arduino에 통
신 기술은 매우 활용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processing언어는 드럼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
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악기 뿐만 아니
라 어떤 분야에서든 폭넓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
라고 본다. 또한 이 작품 자체가 매우 뛰어나고 
어려운 고급 기술을 사용한 작품은 아니지만 
processing이라는 새로운 개발환경에 대해 연구 
할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 또한 팀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힘을 합쳐 만들 었기 때문
에 팀웍과 협동심을 배울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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